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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전 3500년경 : 뇌의 표면의 주름, 뇌막과 뇌 밑의 체액에 대해 기술 
  - 과거 기록을 필사한 기원전 1700년경의 이집트의 의학파피루스(에드윈 스미스 외과 파피루스 Edwin Smith Surgical Papyrus) 

https://en.wikipedia.org/wiki/Edwin_Smith_Papyrus#/media/File:Edwin_Smith_Papyrus_v2.jpg 
https://ceb.nlm.nih.gov/proj/ttp/smith_home.html 



□ 기원전 1308 ∼1194년경 : 이집트 19왕조 부조 - 회백수염(poliomyelitis)에 의
해 한쪽 다리가 위축되고 발의 형태가 변형된 모습 
  - 회백수염(소아마비, 폴리오마이레티스)은 바이러스 감염(viral infection)에 의한 질환 : 증상은 전형적인 하위운동신경원 증후군 

      으로 마비는 이완성(flaccid type)이며, 심한 골격근의 위축현상(atrophy) 



□ 기원전 500년경 : 시신경 발견 
  - 알크메온(Alcmæon, 남부 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지 크로톤 지방사람)은 동물을 해부함으로써 과학으로서의 의학기초 세움 

 

□ 기원전 500∼428 : 마음과 영혼은 뇌에 있으며 신경이 뇌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인식 
  - 소아시아 출신으로 아테네에서 활약한 아낙사고라스(Anaxagoras, 기원전 500∼428) 

 

□ 기원전 460∼370년 : 신경계통구조 해부학적 기록 
  -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기원전 460∼370년) 시대에는 신경계통의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기록 존재 

      (기원전 400년경에 쓰여진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는 '신성한 질병에 대하여(On the Sacred Disease)'에는 사람의 뇌는  
       두개의 대칭적인 반구로 나누어짐, 간질은 뇌의 이상으로 나타나며, 감각과 운동, 지능이 모두 뇌에서 비롯된다고 기술) 
 

□ 기원전 335∼280년경 : 신경계통구조 해부학적 기록 
    -  헤로필루스(Herophilus of Chalcedon, 기원전 335∼280년경, 인체해부학의 창시자) :  뇌가 신경계통의 중심기관으로 지능을  
       담당하는 기관임을 인식, 신경을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으로 구분하였고 신경이 척수에서 근육으로 이어지는 것을 조사 
       시신경(optic nerve), 동안신경(oculomotor nerve), 삼차신경(trigeminal nerve), 안면신경(facial nerve), 청신경(auditory nerve),  
       설하신경(hypoglossal nerve) 등 여러 뇌신경 구분, 대뇌 주름 언급, 대뇌 소뇌 구분 
 

□ 129∼201년경 : 신경계통구조 해부학적 기록 
    -  갈레누스(Galenus) - 로마시대의 의사, 신경이 뇌와 척수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술, 뇌량(corpus callosum),  
       네 개의 뇌실, 뇌궁(fornix), 사구체(corpora quadrigemina) 등 뇌의 주요부분에 대해 기술, 
       송과체(pineal body)와 뇌하수체(hypophysis) 기술. 7쌍의 뇌신경을 기술하였고 그 경로를 밝힘 
 
 

□ 서구 중세시대 : 질병의 원인은 신의 의지 



□ 1452-1519 : 실제 뇌실의 형태 
  -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는 실제 사체를 해부하여 이를 그림으로 남겼다.  

       다빈치의 초기의 뇌의 그림은 대알베르투스와 같은 세 개의 뇌실을 보여주고 있으나  
       후기의 그림은 실제 뇌실의 형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그 중간에 뇌를 해부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1514∼1564 : 회색질과 백색질 구분 
  -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 1514∼1564) 이탈리아 파도바의 해부학 교수 

      저작 “인체의 구조(Di Humani Corporis Fabrica, 1543)”  
      인체의 구조에는 뇌의 구조가 명확하게 표현 :  대뇌피질의 이랑(gyrus)과 고랑(sulcus), 사구체(corpora quadrigemina),  
      뇌하수체(pituitary gland), 송과체(oineal body)  
      최초로 회색질(gray matter), 백색질(white mater)이 구분, 대뇌피질, 내섬유막(internal capsule), 미상핵(caudate nucleus),  
      렌즈핵(lenticular nucleus), 뇌신경, 상완신경얼기(brachial plexus), 요수신경얼기(lumbar plexus) 
 



□ 1514∼1564 : 회색질과 백색질 구분 
  -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 1514∼1564) 이탈리아 파도바의 해부학 교수 

      저작 “인체의 구조(Di Humani Corporis Fabrica, 1543)”  
      인체의 구조에는 뇌의 구조가 명확하게 표현 :  대뇌피질의 이랑(gyrus)과 고랑(sulcus), 사구체(corpora quadrigemina),  
      뇌하수체(pituitary gland), 송과체(oineal body)  
      최초로 회색질(gray matter), 백색질(white mater)이 구분, 대뇌피질, 내섬유막(internal capsule), 미상핵(caudate nucleus),  
      렌즈핵(lenticular nucleus), 뇌신경, 상완신경얼기(brachial plexus), 요수신경얼기(lumbar plexus) 
 

□ 1596∼1650 : 영혼이 송과체(pineal body)에 있을 것이라고 추론 
  -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는 영혼이 뇌의 중심부에 위치한 송과체(pineal body)에 있을 것이라고 추론 
 
 

 Brain and Pineal Gland. Right: René Descartes, De Homine (1662). 



□ 1664 : 대뇌해부학(Cerebri Anatome) 
  - 토마스 윌리스(Thomas Willis, 1621∼1675) 17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경해부학자,  
    신경과학분야 저작인 "대뇌해부학(Cerebri Anatome, 1664)"을 저술 -  신경계통의 해부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한 최초의 저술 
 
 
 
 
 
 
 
 
 
 
 
 
 
 
 
 
 
 
 

□ 1758~1828 : 뇌의 부위에 따라 다른 기능할 것 
  - 프란츠 요제프 갈(Franz Joseph Gall, 1758~1828)은 비인대학의 교수로 있던 해부학자 
   뇌의 백색질은 신경섬유로 되어 있으며, 회색질이 정신작용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확립하였으며,  
   뇌의 해부생리학이라는 4권의 저작을 출판 
 
 

□ 19세기 초반 : 현미경을 이용하여 뇌조직의 미세구조를 연구하는  
    현미경해부학(microscopic anatomy)이 발달 
 
 



□ 1787∼1869 : 최초로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세포를 확인 
  - 요하네스 에반겔리스타 푸르키니에(Johannes Evangelista Purkinje, 1787∼1869)  
    최초로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세포 확인, 소뇌 푸르키니에 세포의 세포체와 수상돌기를 도해 
    신경이 축삭(axon, axis cylinder)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도해 
 

□ 1787∼1869 : 신경세포 = 축삭1 + 수상돌기N 
  - 오토 다이터스(Otto Friedrich von Deiters, 1834~1863) 신경세포가 하나의 축삭과 여러 개의 수상돌기(dendrite)로 구성 발견 
 
 
 



□ 산티야고 라몬 이 카할(Santiago Ramon y Cajal, 1852-1934) 
    Neuron Doctrine : 뇌의 작동에 대한 선구자 적 가설 세움 
 

http://www.baillement.com/lettres/cajal.pdf 
https://www.nytimes.com/2017/02/17/science/santiago-ramon-y-cajal-beautiful-brain.html?_r=0 

neuron doctrine — the theory that neurons were individual 
brain cells, leading to his realization of how individual 
brain cells send and receive information, which became 
the basis of modern neuroscience. 



□ 산티야고 라몬 이 카할(Santiago Ramon y Cajal, 1852-1934) 
     

 기억을 하려면 뉴런들 사이의 강화된 연결이 필요하다고 제안 
  - 1970년대 이후, 단기기억은 뉴런 사이의 시냅스의 연결강화를 위한 화학작용으로 발생 
    (몇 분정도 지속), 장기기억은 단백질합성과 새로운 시냅스의 구성을 필요로 함이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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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미래를 꿈꾸지 않거나 지금 기술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곧 낙오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윈 쇼트웰(Gwynne Shtwell, SpaceX CEO, 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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